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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

회가 2025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1]. 고령화의

빠른 속도는 새로운 노인문화나 정책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으나, 노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

한의 권리보장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

다[2]. 노인은 은퇴로 인한 일자리 상실, 돌봄 및 부양

문제, 편견이나 소외, 학대와 같은 문제에 당면하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여있다[3].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는 개인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

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4][5].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

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

다. 이는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이 노인의 기본인권 보

장에 있어 매우 열악한 것을 방증하며, 노인의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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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

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418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참여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elderl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18 seniors 
aged 65 and above residing in 14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the 
highe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the higher the human rights awareness. Second, self-esteem of the 
elderly indirec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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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삶 영위를 위한 노인인권이 시급히 증진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노인인권 침해

인식은 당사자인 노인층보다 청장년층에서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노인층이 직접 체감하는 것보다 이를 바

라보는 청장년층의 높은 시각은 노인층이 청장년층에

비해 인권의식이 낮으며, 노인층은 일제 강점기 등 시

대적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므로 현 상황이 과

거에 비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노인이 인식하는 낮은 인권의

식 수준과 함께, 노인의 인권의식 증진에 대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6].

노인인권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마드리드 국

제고령화행동계획(2002)에서 노인들이 안전과 존엄성

을 가지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적 권리와 지속

적 사회참여 보장을 강조한다. 이 선언은 노인의 기본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권리, 노인차별 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

원회에서 우리 사회 주요 주체인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해오고 있으나, 노인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다[7].

노인 인권은 주로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차별이

나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8][9][10]. 이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노인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강하

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노인

이 보장받을 권리 차원에서 스스로 목소리의 힘을 가

질 때, 인권 관련 문제해결의 주체자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의 인권의

식 함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권의식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립

되고, 필연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체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체계론

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개인을 둘

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하는데, 대표적으로 노

인의 사회참여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권리적 측면에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로 보고, 노인이 의사결

정에 참여하고, 행동함으로써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

친다[11].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노인의 사회참여는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사

회참여와 경제참여, 자원봉사 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

식이 높다고 보고된다[12].

한편, 자아존중감은 노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능

력을 수용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주요

한 보호 요인이 된다[13]. 특히,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에 대한 무위 문제 등은 노인의 자아존

중감을 저하시키는데[14], 최근에 강조되는 노인의 사

회참여 활동은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힌다. 즉,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고, 노인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타인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지역사회의 인

정과 통합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

다[15][16]. 이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노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가 뒷받침한다[17].

또한,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

표적인 심리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

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존중하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

계에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이 매우 중

요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한 개

인의 인권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개인 내적인 특

성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인권의식에 미치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단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노

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노인의 인권의식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라

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매개모형을 가정하

고,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수 있

는 요인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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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인 인권의식

노인 인권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박수천, 2005). 노인도 다른 연령집단과 마

찬가지로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권

리가 있다. 노인 인권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

권 기준이 확립되면서 평등권, 자유권, 건강권,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노인인권 측면을 반영

하였다. 우리나라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

간의 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에 기반을 둔 노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순둘 외, 2018). 이

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크

게 자유권, 사회권으로 보고, 일상 속에서 참여와 행동

을 이끌어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처럼 인권의식은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치와 실천영역으로 일상을 포함하는 사회

적 산물이다(Sonawane, 2015). 일상 속에서 인권을 어

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인권의식의 개념을 어

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이금숙, 2020), 이는

직접적인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인권의식이란 개

인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

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이다(김자영,

2011). 다시 말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어떻게 인권

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의식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 가치이기 때문에 노인의 존엄성이 유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노

인의 권리 활동의 움직임이 전개된다. 특히, 노인인권

영역은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2002) 등 국제기

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17)

에서 사용한 6개 영역, 16개 실행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 인권영역은 건강⋅돌봄, 기본생활, 소

득, 고용⋅노동 보호, 사회참여⋅통합, 존엄⋅안전 등

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리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노인인권을 여러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상생

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인 상호연계를 통한

다양한 권리의 총합으로 인권의 특성에 반영하는 것을

보여준다(정순둘·김미리, 2019).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대부분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김화선, 2018; 김혜련, 정명숙, 2017; 김미혜 외,

2016; 남연희 외, 2012). 또한, 노인인권은 노인차별이

나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에 초점을 두고(원영회

외, 2019), 사후적인 차원에서 보호와 권리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노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

사회참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하면

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으로 정의되며, 사

회적 관계와 취업 활동, 조직화 된 단체 활동에 이르는

영역을 아우른다(Palmore, 2001). 즉, 노인에게 있어 사

회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는 사

회활동의 총체적 의미로서(윤종주, 1994), 기존 선행연

구를 토대로 정치활동,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

동, 취미·여가활동, 문화활동 등 여러 형태의 참여활동

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수영 외, 2015; 이명,

2008; 이소정, 200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

형을 개인적인 경제활동에서부터 지역사회 조직이나

단체활동,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

로 하여 정치, 경제, 취미·여가활동으로 유형화하여 살

펴본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

지역사회 내 연대감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며(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연계망을 확장시켜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삶에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박경숙, 2000).

또한, 사회참여는 권리적 측면에서‘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로 보고, 노인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wring, 1981). 노인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노인

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의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

요한 권리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18].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 정책의 하나로 노인

의 권리를 강조하며, 노인이 존엄성을 갖고 완전한 권

리를 가진 시민으로 사회참여 보장에 대한 행동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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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

참여, 경제참여, 자원봉사 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도 다른 연령대 사람

들과 같은 권리와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서, 다양한 사

회참여 활동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향상하고, 자기 주

도적인 삶이 영위되도록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인권

의식의 관계를 규명한다.

3.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아존중감 관계

자아존중감은자신에대한긍정적또는부정적평가와

관련된것으로 개인이 자신을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

로 느끼는 감정이다[19]. 또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속

적으로내리는평가로써, 항상변화하는감정적결과이며,

성격, 재능, 집단속에서의 지위 등 수많은 특성으로 자아

존중감은 계속 변화한다[20].

특히, 노인은다른연령층과달리, 빈곤, 질병, 역할상실

에따른무위문제등노화와관련된다양한경험을함으

로써자아존중감이저하된다. 이러한시점에서노인스스

로공동체의구성원으로인식하고, 자신과지역주민의공

동체를돌보는참여주체라는권리인식을바탕으로하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21].

즉, 활동이론 및 지속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이 새로운

역할과사회활동에참여한다면, 노인스스로가자기의지

나자신에대한믿음을긍정적으로고취시키는일이가능

해지며, 성공적인 노년기가 가능해질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노인은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에서 갖는

소외감이나열등감을극복할수있으며, 지역주민들과통

합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2].

실제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적극적인사회참여

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23]. 노인은 사회참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활동

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인정과 통합을 통해

자아존중감이높아진다[24]. 이를뒷받침하는선행연구에

서는기부및자원봉사활동, 노인의문화및여가활동[25]

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가치와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 사회참여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 관계

노인에게 있어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노

인의 태도에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손꼽힌다[26]. 즉, 노

인이 경험하는 쇠퇴와 상실 등의 급격한 변화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을 수

용하는 자세로 노인의 삶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27].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심

리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타

인으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

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

권의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28]. 기존 선행연구

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존중하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형성된

다는 연구가 보고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관한 영

향 연구는 청소년에 집중하고 있다[29][30][31]. 노인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주

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권

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적, 실천적인 노력을 이

어갈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이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인권의식의 영향

변인과 함께, 단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아

존중감을 매개해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구조

모형 검증을 통해 노인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실천

적 이론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

중 노인복지관 및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자료는

2020년 8월 1일~9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지역별

노인인구 비례에 따른 층화표집으로 수집되었으며, 회

수된 1,418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훈

련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하

여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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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1:1 면

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가설 1]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

의식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노인 인권의식

본 연구에서 노인인권 의식은 노인의 특성을 가진

개인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

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로 개념화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노인 인권의식은 건강⋅돌봄, 기본

생활, 소득, 고용⋅노동, 사회참여⋅통합, 존엄⋅안전의

6개 권리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구체적으로 건강⋅돌봄 영역은 ‘우리사회에서 노인

의 신체 건강, 정신건강, 노인돌봄을 지원한다’의 총 3

문항, 기본생활 영역은 ‘우리사회는 노인에게 필요한

의, 식, 주생활을 지원한다’의 총 3문항, 소득 영역은

‘우리사회는 빈곤 예방 및 지원, 생활소득을 지원한다’

의 총 2문항, 고용⋅노동영역은 ‘우리사회는 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근로환경, 가족 돌봄을 지원한다’의 총

3문항, 사회참여⋅통합영역은 ‘우리사회는 노인의 사회

참여, 세대 교류 및 소통 등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총

3문항, 존엄⋅안전 영역은‘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및 예

방, 생명권, 안전권 등을 지원한다’총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응답 방식은‘매우 그렇지 않다’에서‘매우 그

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노인이 인식하는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Cronbach α값은 .948로 나타났다.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척도와 동일

하게 분류되어 6개의 관측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독립변수: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측정하기 위

해 사회참여유형을 활용하고, 정경희[32] 등이 활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전문가와 논의과정을 통해 하위요인

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

는 정치, 경제, 취미·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총 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활동은 투표참여, 정

치참여(정치적 의견제시, 서명, 집회의 간접활동)로 구

분하였고, 경제활동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개인의 소득

활동 참여로 구분하였다. 취미⋅여가활동은 노인복지

평생교육, 취미활동, 사교모임, 자원봉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치·경제와 취미⋅

여가활동이 단일개념으로 분석되어 항목 묶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2개의 관측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설

문응답 방식은 ‘전혀 안한다’에서 ‘항상 참여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α값

은 .669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scale)를 사용하였다.[33] 자아존중감은 자

신을 수용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6문항, 부정

적 자아존중감 4문항인 2개 요인으로 나타나 관측변수

로 투입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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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가끔 나 자

신이 쓸모없게 느껴진다’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방식은‘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채점 문항은

코딩 변경을 하여 조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α

값은 .798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

정하였다. SPSS 22.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점검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 연구모

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및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노

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

델(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SEM은 측정모델 분석

후 Anderson & Gerbing(1992)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

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확보를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의 모형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외에 GFI,

NFI, IFI, CFI, TLI, RMSEA, SRMR 등의 적합도 지

수를 사용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개념신뢰도, AVE(평균분산추출)를 통해 검증하였고,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

계수의 신뢰구간(φ±2×standard error)이 1.0을 포함하

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다섯째,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5. 분석자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료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26명(23.1%), 여자 1,083

명(76.9%)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절반 이상 높게 나타

났다. 연령은 76세~85세까지 822명(58.0%)으로 가장 높

았고, 평균 78.7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 533명

(37.6%), 초졸 524명(37.0%), 중졸 152명(10.9%), 고졸

145명(10.4%), 대학교 이상 39명(2.8%)이었다. 보호구

분은 일반노인 826명(59.2%)이 저소득층 노인 569명

(4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독거노인이

1,180명(84.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노인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그저 그렇다 823명(59.0%), 나쁘

다 413명(29.5%), 좋다 160명(11.5%)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나쁘다 630명(45.1%), 그저 그렇다 608명

(43.6%), 좋다 157명(11.2%)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326 23.1

여자 1,083 76.9

합계 1,409 100

연령

65-75세 424 29.9

76-85세 822 58.0

86세이상 172 12.1

합계 1,418 100

학력

무학 533 37.6

초졸 524 37.0

중졸 152 10.9

고졸 145 10.4

대학교이상 39 2.8

합계 1,393 100

구분 빈도 %

보호
구분

저소득 569 40.8

일반 826 59.2

합계 1,395 100

가구
형태

독거 1,180 84.2

동거 221 15.8

합계 1,401 100

경제
수준

나쁘다 413 29.5

그저그렇다 823 59.0

좋다 160 11.5

합계 1,396 100

건강
상태

나쁘다 630 45.1

그저그렇다 608 43.6

좋다 157 11.2

합계 1,395 100

Ⅳ.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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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1) 자료검토

결측값이 있는 설문지는 목록별 제거법으로 해결하

고, 다변량 이상치 점검을 위해 Amos의 Mahalanobis

의 거리제곱을 확인하여 기준(p>.05)보다 높게 나타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또, 주요 변수들의 정상성을 확

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주요 변수들

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고 West, Finch &

Corran(1995)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 다변량 정규

성이 확보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각 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실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투표참여, 정치참여, 노인일

자리, 개인소득 활동의 관측변수와 평생교육, 취미활동,

사교모임, 자원봉사활동의 관측변수가 단일개념으로

분석되어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크게 정치·경제와 취미·여가로 각각 항목묶

기를 통해 합성지표를 사용했다. 항목묶기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가진다는 가

정이 전제되며, SEM에서 많이 쓰이는 ML이 요구하는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고, 좋은

모델적합도 지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배병렬, 2017).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개별 문

항을 결합하여 합 또는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측정문

항의 수를 줄이는 항목묶기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6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

항으로 추출되어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 최종 관측

변수로 합산하였다. 인권의식은 건강⋅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노동, 사회통합, 존엄⋅안전 등 6개의 관측

변수를 그대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3) 기술통계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관측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및 첨도의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사회참여 하위요인 중 정

치경제는 1~5점의 범위이며, 평균은 2.67(표준편차 .66)

이었다. 취미·여가는 1~5점의 범위이며, 평균 2.33(표준

편차 .95)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 중 긍

정적 자아존중감은 1~5점으로 평균 3.38(표준편차 .53)

이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5점으로 평균 3.42

(표준편차 .61)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인권의식의 하

위요소 중 건강⋅돌봄은 1~5점 범위에 평균 3.73(표준

편차 .63), 기본생활은 1~5점 범위에 평균 3.15(표준편

차 .75), 소득은 1~5점 범위에 평균 3.43(표준편차 .76),

고용⋅노동은 1~5점 범위에 평균 3.36(표준편차 .74),

사회통합은 1~5점 범위에 평균 3.08(표준편차 .72), 존

엄⋅안전은 1~5점 범위에 평균 3.46(표준편차 .71)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 of main variable

주요 변수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사회
참여

정치·경제 1.00 5.00 2.67 .66 .56 .03

취미·여가 1.00 5.00 2.33 .95 .39 -.55

자아
존중감

긍정 1.00 5.00 3.38 .53 .14 .10

부정 1.00 5.00 3.42 .61 .02 .00

인권
의식

건강·돌봄 1.00 5.00 3.73 .63 -.37 .29

기본생활 1.00 5.00 3.15 .75 .18 .15

소득 1.00 5.00 3.43 .76 -.24 -.04

고용·노동 1.00 5.00 3.36 .74 -.05 -.10

사회통합 1.00 5.00 3.08 .72 .33 .35

존엄·안전 1.00 5.00 3.46 .71 -.24 .28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매개모형에 투입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같다. 먼저, 종속변수인인권의식

과독립변수인사회참여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적상

관관계를 보였고(r=.163, p<.01).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도유의미한정적상관관계를보였다(r=.381, p<.01). 또

한,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14, p<.01)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p<.01

구분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사회참여 1

자아존중감 .381** 1

인권의식 .163** .214** 1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측정모델이 제대로 측정되었는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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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평가에 있어

서 중요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유의성, 평균분

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를 모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69 ~ .8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의 관측

변수인 정치경제는 .569, 취미여가는 .765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관측변수인 긍정은 .862, 부정은 .575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의 관측변수인 건강⋅돌봄은 .732,

기본생활 .780, 소득 .868, 고용⋅노동 .868, 사회통합

.811, 존엄⋅안전은 .78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분

산추출(AVE)값은 사회참여에서는 .576, 자아존중감은

.765, 인권의식은 .787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CR)는

사회참여 .727, 자아존중감 .863, 인권의식 .957로 나타

나 각 AVE와 CR값 각각 .5와 .7이상으로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일련의 척도들 간의 내적 상관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일치한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17).

둘째,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

지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내재된 요인 간의 상

관이 높지 않아 어느정도 다른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와 관련되어 있다(배병렬, 2017). 이를 위해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2)을 상회하는지 확인

하고, AVE>∅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268, 제곱값은

.072로 인권의식(AVE=.787)과 자아존중감(AVE=.765)

의 AVE 값보다 작아 판별타당도 기준을 만족시켰다.

사회참여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0.588, 제곱값은

0.346으로 사회참여(AVE=.576), 자아존중감(AVE=.765)

의 AVE 값보다 작았다.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의 상관계

수는 0.212, 제곱값은 0.045로 사회참여(AVE=.576), 인

권의식(AVE=.787)의 AVE값보다 작게 나타나 모든 변

수 쌍에서의 상관 제곱값보다 AVE가 큰 값을 보여 판

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에 ±2 곱하기 표

준오차를 계산한 값이 1을 포함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0.248-0.288), 사회참여와 자아

존중감(0.558-0.618), 사회참여와 인권의식(0.178-0.246)

은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성개념 간에 비제약(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X2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서 X2 차이가 유

의미하게 나타나(X2 =3.84이상)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

성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델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절대적합도지수인 X2 검정과

RMSEA,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SRMR을 통해 확인하

였다. X2 통계량은 373.044로 P값이 .05보다 작아서 모

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지수는 0.08 이하이면 모집단의 근사치 오차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잠재
변수 측정변수

Estimate 표준
오차 C.R. 개념

신뢰도 AVEβ Β

사회
참여

정치·경제 .569 .520 .044 11.815***
.727 .576

취미·여가 .765 1.000 - -
자아
존중
감

긍정 .862 1.000 - -
.863 .765

부정 .575 .762 .061 12.451***

인권
의식

건강·돌봄 .732 .695 .021 32.676***

.957 .787

기본생활 .780 .891 .025 36.034***

소득 .868 1.000 - -

고용·노동 .868 .981 .023 43.300***

사회통합 .811 .884 .023 38.430***

존엄·안전 .787 .848 .023 36.562***

***p<.001

표 6.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델 적합도
Table 6. Goodness of fit of measurement model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2 P df X2/df GFI NFI IFI CFI
RMSE

A
SRMR

373.044 .000 32 11.658 .955 .947 .951 .951 .087 .030

표 5. 변수간의 판별타당성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between variables

구 분 상관계수 제곱값(∅2) 1포함여부 판별타당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0.268 0.072 0.248-0.288

있음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0.588 0.346 0.558-0.618

사회참여↔

인권의식
0.212 0.045 0.17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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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하며, 0.05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한

다. 증분적합지수는 CFI 등의 지수를 사용하는데 0~1

까지의 값을 가지며, 0.95에 가까울수록 모형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NFI, IFI, CFI는 0.90 이

상일 때 적합도가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SRMR

은 공분산 잔차의 절대값을 평균한 RMR을 표준화한

통계치로 0.08보다 작을 때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X2=373.044, P=.000, df=32,

X2/df=11.658, GFI=.955, NFI=.947, IFI=.951, CFI=.951,

RMSEA=.087, SRMR=.030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적합성

이 확인되었다.

4. 연구모형 검증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치인 각각의 경로계수를 통해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

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는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β=.589, p<.001).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존중

감은 인권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206,

p<.001),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

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참여는 인권의식에 정적(+) 영

향(β=.098,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11.558***),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이르는 경로(4.355***), 사회

참여가 인권의식에 이르는 경로(2.051*)들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2단계 접근

으로써 구조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는 모델수정을 통해 외생잠재변수 및 내생

잠재변수에 연결된 경로계수를 고정화 혹은 자유화시

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M.I.를 이용하였다. e7↔e9과 e5

↔e10의 측정 오차 간 상관관계를 설정해줌으로써 수

정구조 모델의 적합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두 모델

간 X2(df) 차이가 3.84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정구조

모델을 채택하였다. 제안모델의 적합도는 X2=216.619,

P=.000, df=30, X2/df=7.221, GFI=.972, NFI=.969,

IFI=.973, CFI=.973, RMSEA=.066, SRMR=.020으로 전

반적으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제안모델
Figure 2. Proposal model

5.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구조모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

권의식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ing 방법을 통해 확인

한 제안모델의 효과 분해표는 <표 9>와 같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Table 7.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589 .377 .033 11.558***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206 .305 .070 4.355***

사회참여→

인권의식
.098 .093 .045 2.051*

*p<.05 ***p<.001

표 8. 제안모델 적합도
Table 8. Proposal model fit

X2 P df X2/df GFI NFI IFI CFI RMSEA SRMR

216.619 .000 30 7.221 .972 .969 .973 .973 .066 .020

표 9. 제안모델의 효과 분해표
Table 9. The Effect Decomposition Table of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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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는 총효과 .219, 직접효과 .098, 간접효과

.121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

권의식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는 하한과

상한 구간(.060~.186)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가 검증되었다(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및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418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

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참여는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영희·임우석(2020)과 심정미(2010)가 제시한 주장을 뒷

받침한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의

영향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을 경로하여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자아존중감이 인

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제대로 행사하는 일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김상미·남진열(2014)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

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환경적 기반 조성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친화적 환

경을 조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 디지털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제

공 및 참여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낮은 경제

활동 및 고용기회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

능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영역에 대

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집단의

구조적 조직화를 형성한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스스로가 자기

의지나 믿음을 고취시켜 노후생활에서 갖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노인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참여 주체로서의 노인

관련 정책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토론회 및 공

청회, 의회 모니터링 참여, 노인자문위원 등을 열어 노

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확충, 신호등 시간 연장, 노인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충분한 정보제공, 스마트

돌봄 서비스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을 위한 시설환

경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입 정책이나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설계되

어 있어 노인의 경우, 사회적인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의무

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노인학대 및 침해 현상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단기성에 그치는 형식적인

교육이 제공되어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한

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실태 파악

을 위한 현장 조사와 함께 노인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

식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 노인

복지관 및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로 한

정하여 타시도 지역의 노인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인권의식은 노인의 연령층, 교육,

가치관, 성별, 지역 등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인권의식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추론되나, 다양한 노인 인구층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노인을 둘러싼 개인적,

지역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노인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경로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신뢰구간

사회참여→자아존중감
→인권의식 .219 .098 .121 .0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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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이 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권

침해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노인의 인

권의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며, 실증

적 자료 축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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